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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정연수원 고성 건립 촉구 건의안

                         발의년월일: 2008.  8. 29  

                             발의 의원 : 홍우길의원外 6인

□ 제안이유

  ○ 공신력 있는 국민의 대의기관이며 국가의 최고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의정연수원 건립부지를 지난 4월 강원도 고성군 

도원지구로 최종 확정․공표한 바 있음에도 후보지에서   

탈락한 지역에서 이의제기에 동조하여 원점에서 재론하는 

것은 강원도민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천명하면서,

  ○ 당초 결정한대로 도원지구 건립, 연수원 부지에 대한 재심의 

즉각 중지, 혼란을 야기한 책임 통감 및 강원도민에게 유감  

표명 등을 건의 하고자 함.

□ 주  문

  ○ 건  의  문  : 별 첨

  ○ 건의문 발송 : 김형오 국회의장, 

                  박계동 국회사무총장

의 안

번 호
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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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정연수원 고성 건립 촉구 건의문

 국민과 소통하며 함께 호흡하는 국회의 실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국회는 국민의 대의기관이며, 입법기관으로서의 위상과 공신력 

있는 국가의 최고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해  

경기침체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국민들로부터 원망의 소리가 높은 

실정입니다.

 또한, 지난 4월 국회사무처가 수개월에 걸쳐 국회 의정연수원 

예비후보지역에 대한 철저한 실사와 관계부처 협의 등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과정을 거쳐 강원도 고성군 도원지구로 최종 확정․
공표한바 있음에도 후보지에서 탈락한 지역에서 이의제기를 한다

하여 국회가 이에 동조, 원점에서 재론한다는 것은 스스로 국회의 

위상과 권위를 실추시킴은 물론 국민들에게는 불신의 대상이며, 

강원도민에게는 모욕적이며 분노를 부추기는 행위임을 천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건의 드립니다.

첫째, 국회는 이미 적법절차에 따라 결정된 국회 의정연수원을 

당초 결정한대로 고성군 도원지구에 반드시 건립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0 -

의  장   김 성 근   부의장   김 진 기

의  원   홍 우 길   의  원   김 명 동

의  원   김 강 수   의  원   이 금 자

의  원   김 병 욱

둘째, 국회는 국민을 지역적으로 대립시키면서 지역간의 갈등이 

조장되고 소모적인 유치활동이 중단될 수 있도록 연수원부지에 

대한 재심의를 즉각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국회는 민심을 거스르고 혼란과 갈등이 증폭되는 일련의 

사태에 책임을 통감하고 강원도민에게 유감표명은 물론 상식과   

순리를 존중하는 민의의 산실로 거듭나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9월 1일

속초시의회 의원 일동


